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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nd verify a path model for the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of Vietnamese migrant workers in Korea. Methods: Participants were 193 Vietnamese migrant workers re-
cruited from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s.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survey with copies of 
a Questionnaire written in Vietnames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
efficient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WIN 23.0 and Amos 20.0 program. Results: Length of residence, homeland 
friends’ and Korean colleagues’supports, and acculturation have been found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oc-
cupational stress of Vietnamese migrant workers. Meanwhile, Length of residence, homeland friends’, Korean col-
leagues’, and their families’ supports showed indirect effects on their occupational stress. What had the greatest 
direct effect on occupational stress of Vietnamese migrant workers was Korean colleagues’ support. Conclusion: 
For reducing occupational stress of Vietnamese migrant work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ir Korean col-
leagues’ supports in work places. In addition,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take strategies to enhance homeland 
friends’ supports and to improve acculturation of Vietnamese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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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체 인력으로 

1980년  후반부터 꾸준히 유입되어 2016년 현재 약 60만 명

에 이른다[1].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내

국인이 기피하는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2]. 이들은 입

국과 동시에 생산 현장에 투입되며 낯선 한국의 작업방식[3]과 

비인간적인 우[2] 등으로 인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3]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직무 스트

레스는 이들의 산업재해율이 우리나라 근로자에 비하여 1.4배 

높은 것과[4]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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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 국적 다음으로 베트남 외

국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1]. 이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우리와 다른 피부색이나 언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며 다른 국적의 근로자들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 체류 비

율이 높았으며[5]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6].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 국내 연구들

은 상 근로자의 출신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이들을 통괄

하여 접근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와 같은 사회문

화적 배경은 이들이 우리 사업장에서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국적별 근로자를 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상 요구되는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

이나 자원,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물

리적, 정서적 반응[7]이다. 이는 낯선 타국에서 겪어야 하는 문

화적 어려움뿐 아니라, 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직무

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국적의 외국

인 근로자들을 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증상[8]과 우울[9,10]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이로 인한 결근과 

소진은[11] 결국 산업재해나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 중 다수를 차지

하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파악

하여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모델 중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의 통합적 모델에

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을 크게 직업적 스트레스원과 개인

적 및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업적 스트레스원이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적 및 상황

적 요인이 그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

다[7]. 개인적 및 상황적 요인 중 특히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

레스의 표적인 완충요인[12]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

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보나 물질적 도움을 받거나, 타인과

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긍정적인 작용[13]을 의

미하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

며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특성이 있어 근로자의 직무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 요인임에도[14] 국내 외국인 근로자

를 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문화적응은 이주한 나라의 문화가 자신의 출신 국가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 과정으로서[15]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응은 사업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에 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적 및 상황적 요인이 

될 수 있다[16]. 한편, 이민자를 상으로 한 외국 선행연구

[17,18]에서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한 국내 연구[19]에서 한국인 친구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한국 

사회 문화적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기간과 직무 스트레스의 직접적

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지만, 초기 1~2년에 문화적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문

화적응과 사회적 지지 정도에 차이를 보여[20] 외국인 근로자

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 요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과 그 

경로를 예측하여 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는 추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직무 스트

레스 관리 방안에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경로모형

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

레스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한다.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베

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예측하

는 수정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NIOSH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통합모델

[7,12]을 기반으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경로 모형을 구축하였다. NIOSH 모델에서 근로자의 직

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업적 특성 중 

개인적 및 상황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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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상황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요인과 문화적응, 국내 거주기간

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요인은 기존 문헌을 토 로 모국

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주요 요

인[14]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응

은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적 및 상황

적 요인이다[16]. 한편, 이민자를 상으로 한 외국 선행연구

[17,18]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한 국내 연

구[19]에서 한국인 친구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한국 사회 문화

적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세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설

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외 국내 거주기간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한 근거는 미흡하나 

본 연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자 경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

스 경로모형 구축을 위해 설정된 가설적 모형은 4개의 외생변

수와 2개의 내생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외생변수는 국내 거주

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이며 

내생변수는 문화적응과 직무 스트레스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

증하는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상자는 B시와 G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로 

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만 18세 이상의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어로 번역된 도구를 읽고 이해가 가능한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자료 조사에 동의한 자

경로분석을 위한 상자 수는 측정변수의 최소 15~20배[21]

를 추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측정변수는 6개

이므로 최소 90~120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10부가 수

집되었으나 3명은 답변이 미비하였고, 14명은 특이값으로 나

타나 최종분석에 19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직무 스트레스

Chang 등[22]이 개발하여 공개된 도구인 한국인 직무 스트

레스 단축형 도구 24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한국의 

직장문화를 잘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기에 사용하였다

[8-10]. 이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성 4문항, 관계갈등 3문

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 부적절 3문항, 직

장문화 4문항의 7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는 원저

자의 제안 로 각각의 영역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환산점수를 

구한 후,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영역별 

환산점수는(실제점수-문항수)/(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

수) × 100으로 구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는(각 7개 영역

의 환산점수의 총합)/7로 구하였다. 15개 문항은 역산처리하

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영역별로 

.51~.8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5였다.

2) 문화적응

Suinn 등[23]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uinn-lew Asian Self-Identify 

Acculturation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 친구

선별, 생활태도, 지역사회 인식 등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Kim [24]이 한국어로 수정 ․ 번안한 

18문항 중 자녀들과 사용하는 언어에 한 1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을 원저자 및 번역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5점 척도로서 본인의 문화와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인식

하면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 

문화에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uinn 등[23]이 개발한 

도구에서 Cronbach’s ⍺는 .79였으며, 한국어로 번안한 Kim 

[24]의 연구에서는 .88,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사회적 지지 

Zimet 등[13]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The Multi-

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도구를 원저

자가 허락하여 송부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 

지지 4문항, 친구지지 4문항, 타자지지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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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는 모국인 친구지지

로, 타자지지는 한국인 직장동료지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한국어판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는 최저 12점

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 영역별

로 .72~.85였으며, 본 연구 신뢰도 Cronbach’s ⍺는 .84, 영역

별로 .75~.84였다.

4) 일반적 특성

이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토 로 성별, 연령, 교육년수, 결

혼상태, 국내 거주기간, 거주형태,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체류

자격, 근무 형태, 회사 근무기간, 월급여, 주평균 근무시간으로 

구성하였다.

5) 질문지 번안 과정

한국어로 작성된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 도구, 사회적 

지지 도구, 문화적응 도구를 전문번역기관을 통해 베트남어로 

번역 및 한국어로 역 번역 과정을 거쳐 베트남어판 1차 질문지

를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어와 베트남

어에 능통하며 한국 학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2인과 10년 이상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베트남어 번역 및 통

역사로 활동 중인 결혼이민자 1인의 총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정하였다. 측정된 CVI 점수는 5점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

다’ 0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4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96%였

다. 모든 항목의 CVI 점수가 90.0% 이상으로 나타나 1차 질문

지에 사용된 모든 항목들이 최종 도구에 포함되었다. 베트남어

로 작성된 최종 설문지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3인에게 사전 

조사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B시와 G시 

소재 2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센터 4곳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상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장에

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자료 조사에 한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종교의식이나 센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자가보고식으

로 조사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 장소에는 베트남

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베트남 유학생 1명이 연구자와 동반하

여 필요한 경우에 설문 문항의 이해를 도왔다. 설문 작성시간은 

일인당 약 30분 정도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2-1047 

09-AB-N-01-201610-HR-037-04)을 받았다. 또한 상자의 권

리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에 한 목적과 절차 등을 한

국어와 베트남어에 능숙한 베트남 유학생을 통해 설명하였으

며, 연구참여에 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뒤 자료수집을 하

였다. 서면 동의서에는 연구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사생활

과 비밀보장, 자발적 동의와 자율 의지에 의한 연구철회 가능

성 및 이로 인해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연

구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

였고, 설문결과는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 될 것을 알렸다. 연구

에 참여한 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

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정규성 검정은 왜도와 첨도를 이용

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 GFI, RMSEA

의 적합도 지수를 구하였으며, 경로모형의 유효성 검증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해 모수치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경로의 유의성은 경로계수와 

p-value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8.8%(152명), 여자가 21.2%(41명)

였으며 평균 연령은 30.35±5.21세였다. 교육년수는 평균 11.83

년이었으며, 12년 이하가 80.3%(155명), 13년 이상이 19.7% 

(38명)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53.4%, 미혼이 46.6%였다. 거

주기간은 평균 59.56개월이었으며, 12개월 이하가 12.4% (24

명), 13개월 이상 60개월 이하가 40.4%(78명), 61개월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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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52 (78.8)
 41 (21.2)

Age (year)
≤29
30~39
≥40

30.35±5.21
 94 (48.7)
 91 (47.2)
 8 (4.1)

Education (year)
≤12
≥13

11.83±2.00
155 (80.3)
 38 (19.7)

Marital status Not married
Married

 90 (46.6)
103 (53.4)

Length of residence
(month) ≤12

13~60
≥61

59.56±35.17
 24 (12.4)
 78 (40.4)
 91 (47.2)

Living status Alone
Family
Vietnamese
Foreigners
Korean

 44 (22.8)
 34 (17.6)
 97 (50.3)
14 (7.3)
 4 (2.0)

Religion Have
None

153 (79.3)
 40 (20.7)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Moderate
Good

12 (6.2)
136 (70.5)
 45 (23.3)

Resident state Illegal
Legal

 77 (39.9)
116 (60.1)

Type of shift Day
Shift

109 (56.5)
 84 (43.5)

Employment period
(months) ≤12

13~36
≥37

29.08±28.52
 70 (36.3)
 68 (35.2)
 55 (28.5)

Monthly income
(10,000 won) ≤150

151~200
≥201

203.92±44.65
 20 (10.3)
104 (53.9)
 69 (35.8)

Working hours/week
≤60
≥61

60.23±12.33
115 (59.6)
 78 (40.4)

47.2%(91명)였다. 거주 형태는 모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 50.3%(97명), 혼자가 22.8%(44명),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17.6%(34명), 타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7.3%(14명), 

한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자가 2.0%(4명)였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79.3%(153명), 없는 경우가 20.7%(40명)였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나쁘다고 응답한 자가 6.2%(12명), 보통 70.5%(136명), 

좋다 23.3%(45명)였다. 체류자격은 불법인 경우는 39.9%(77명), 

합법적인 경우가 60.1%(116명)였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56.5%(109명), 교 근무가 43.5%(84명)였다. 회사 근무 기간은 

평균 29.08개월이었으며, 12개월 이하가 36.3%(70명), 13개월

에서 36개월 이하가 35.2%(68명), 37개월 이상이 28.5%(55명)

였다. 월급은 월평균 203.92만원이었으며, 151만원 이상~200

만원 이하가 53.9%(104명)로 가장 많았다. 주 평균 근무 시간은 

60.23시간이었다(Table 1).

2. 측정 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문화적응,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60점 만점에 42.48±4.99점이었으

며, 하부 영역별로 모국인 친구지지는 14.77±2.60점, 가족지지

는 14.96±2.77점,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는 12.75±2.22점이었

다. 문화적응 점수는 85점 만점에 42.16±5.08점, 직무 스트레

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94±6.94점이었다. 또한 측정 변인

들의 정규성 검증을 확인한 결과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

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문화적응과 직무 스트

레스는 첨도 10 이하, 왜도 3 이하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Table 2).

3. 가설적 모형의 검증

1)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x2(p)=14.94 (.002), 

x2/df=4.98, GFI=.97, AGFI=.82, CFI.=.88, RMSEA=.14로 

나타나 가설 모형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2)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모수치와 유

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표준화 경

로 모수치를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한 경로모형을 제시하

면 Figure 1과 같다.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직접 영향을 준 변수는 국내 거주

기간(β=-.19, p=.004), 모국인 친구지지(β=-.16, p=.00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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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ean of Variables (N=193)

Variables
1 2 3 4 5

 M±SD Kurtosis Skewness
r (p) r (p) r (p) r (p) r (p)

1. Length of residence 1.00 　 　 　 　  59.56±35.17 -0.45 0.34

2. Homeland friend support -.19 (.649) 1.00 　 14.77±2.60 1.42 -0.84

3. Family support .08 (.027) .23 (＜.001) 1.00 　 14.96±2.77 -0.26 -0.14

4. Korean colleague support -.03 (.256) .07 (.315) .04 (.654) 1.00 12.75±2.22 -0.46 0.05

5. Acculturation .03 (.707) .22 (＜.001) .13 (.034) .24 (＜.001) 1.00 42.16±5.08 -0.39 -0.14

6. Occupational stress -.16 (.007) -.18 (.010) -.07 (.315) -.32 (＜.001) -.19 (.009) 44.94±6.94 0.75 -0.10

*p＜.05, **p＜.01, e-error.

Figure 1. Path diagram of occupational stress.

국인 직장 동료지지(β=-.26, p<.001), 문화적응(β=-.17, p = 

.023)이었다. 문화적응에 직접 영향을 준 변수는 모국인 친구

지지(β=.21, p=.001), 가족지지(β=.17, p=.008),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β=.36, p<.001)였다. 모국인 친구지지에 직접 영향

을 준 변수는 국내 거주기간(β=-.19, p=.006)이었다(Table 3).

4. 수정모형의 검정

1)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정

가설적 모형을 수정하기 위해 수정지수와 이론적 근거를 고

려하여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

여 8개의 경로로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본 수정모형

의 적합도는 x2(p)=17.48 (.015), x2/df=2.49, GFI=.97 (.90 이

상), AGFI=.91 (.90 이상), CFI=.90 (.90 이상), RMSEA=.07

(.08 이하)로 기준을 만족시켰다. 

2)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상자의 직무 스트

레스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국내 거주기간

(β=-.20, p=.003), 모국인 친구지지(β=-.16, p=.018), 한국인 직

장 동료지지(β=-.26, p<.001), 문화적응(β=-.17, p=.018)이었

다. 문화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모국인 친구지지(β
=.20, p=.003), 가족지지(β=.18, p=.005), 한국인 직장 동료지

지(β=.36, p<.001)였으며, 모국인 친구지지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 경로는 거주기간(β=-.19, p=.006)이었다(Table 3).

5.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상자의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한국인 직장 동

료지지, 문화적응이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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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and Significance in Path Model (N=193)

Path effect
Hypothetical path model Modified path model

 B SE CR p β B SE CR p β
Homeland friend 

support
← Length of 

residence
-0.01 .01 -2.74 .006 -.19 -0.01 .01 -2.74 .006 -.19

Family support ← Length of 
residence

0.01 .01 1.14 .253 .08

Korean colleague 
support

← Length of 
residence

0.00 .01 -0.46 .647 -.03

Acculturation ← Length of 
residence

0.01 .01 1.01 .315 .07

Acculturation ← Homeland friend 
support

0.40 .13 3.19 .001 .21 0.37 .12 3.02 .003 .20

Acculturation ← Family support 0.31 .12 2.66 .008 .17 0.33 .12 2.81 .005 .18

Acculturation ← Korean colleague 
support

0.80 .14 5.57 ＜.001 .36 0.80 .15 5.52 ＜.001 .36

Occupational 
stress

← Length of 
residence

-0.04 .01 -2.90 .004 -.20 -0.04 .01 -2.94 .003 -.20

Occupational 
stress

← Homeland friend 
support

-0.42 .18 -2.32 .020 -.16 -0.43 .18 -2.37 .018 -.16

Occupational 
stress

← Family support -0.03 .17 -0.20 .842 -.01

Occupational 
stress

← Korean colleague 
support

-0.79 .22 -3.64 ＜.001 -.26 -0.79 .22 -3.66 ＜.001 -.26

Occupational 
stress

← Acculturation -0.23 .10 -2.27 .023 -.17 -0.23 .10 -2.36 .018 -.17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N=193)

Variables Categori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R2

Homeland friend support Length of residence -0.19 (.006) 　 -0.19 (.006) .04

Acculturation Length of residence
Homeland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Korean colleague support

 　
0.20 (.003)
0.18 (.005)
0.36 (＜.001)

-0.04 (.029)
 　
 　
 　

-0.04 (.029)
0.20 (.003)
0.18 (.005)
0.36 (＜.001)

.20
　
　

Occupational stress Length of residence
Homeland friend support
Family support
Korean colleague support
Acculturation

-0.20 (.003)
-0.16 (.018)
　 
-0.26 (＜.001)
-0.17 (.018)

0.04 (.019)
-0.03 (.039)
-0.03 (.043)
-0.06 (.021)
 　

-0.16 (.042)
-0.19 (.003)
-0.03 (.043)
-0.33 (＜.001)
-0.17 (.018)

.18
　
　
　

으며, 또한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중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에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모국인 친구지지, 문화적

응, 국내 거주기간, 가족지지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직무 스

트레스를 18.4% 설명하였다(Table 4). 

상자의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

지가 문화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국내 거주기간

은 문화적응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중 한국인 직장 동

료지지가 총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이들 변수는 문화적응을 

19.8%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 거주기간은 모국인 친구지지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3.8%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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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경로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추후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유의한 경로는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및 문화적응이었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모

국인 친구지지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문화

적응 정도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변수간의 차이로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조선족 근로자를 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확인한 연구[3,25]에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문

화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국적 외국인 근로

자를 상으로 한국인 직장상사의 지지와 직무만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26]에서 직장상사의 지지가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

에 비해 직무만족이 1.71배 높았던 결과나 한국인 동료지지가 

직무만족에 주요 변수로 제시한 것[2]과 유사하여 외국인 근로

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이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 또한 중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3,27]에서 상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 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직무 스

트레스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국내 거주기간, 모국인 친구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가 유의한 간접효과 변수였는데 간접효과 수준

이 직접효과보다 적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

인 국내 거주기간과 사회적 지지요인인 모국인 친구지지와 한

국 직장 동료지지는 문화적응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인 경로

를 통해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근로자

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사업장에서 한국인 직장 동료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

역사회 유관기관이나 사업장에서는 모국인 친구지지를 높이

기 위해 한국 사회에 이미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를 멘토로 배정

하거나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서로 사회적 지지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직무 스트

레스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

족지지와 직무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한 선행연

구[3]에서 가족지지와 직무만족 관계에서 문화적응이 완전매

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

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족지지는 문화적응을 높이며, 한

국의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자원으로도 해석 

될 수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총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였으며, 다음

으로 모국인 친구지지, 문화적응, 국내 거주기간, 가족지지 순

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8.4%였다. 이 요인들 중 한

국인 직장동료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인

으로 볼 수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

적 특성이 일차 스트레스원이기 때문에[7] 함께 근무하는 동료

의 이해와 도움이 다른 지지체계보다 더 직무 스트레스에 완충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의 문화에 아직 익숙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장 동료의 충분한 지지가 있다면 낯선 

사업장 환경과 업무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

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례로 국내 입국 초기 

근로자를 상으로 한국인 동료와 일 일로 연결하여 개별 맞

춤식 훈련과 같은 업무지원 시스템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베트

남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방안과 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설명력이 18% 정도로 낮은 것은 

이와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추가로 파악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추후 외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해 다

양하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

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접근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상자의 문화적응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준 요인은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로 확인되었다. 즉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정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국적 이주 노동자를 상으로 본 연

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문화적응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

구[19]에서 한국인 친구지지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국인과 가족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문화적

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28]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자의 문화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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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이는 중국인 근로자를 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3]와 결혼이민자를 상으로 

한 연구[29]에서도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을 잘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상자의 문화적응에 해 총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은 역시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였으며, 다음으로 모국인 친구지지, 가족

지지, 국내 거주기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문화적

응 설명력이 19.8%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의 문화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들의 문화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스트레스 감소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직장 동료지지 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

다. 따라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기 위

하여 회사 입사 시 사업장의 한국인 동료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 

기 적응한 모국인 친구와 연계하여 직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상자의 국내 거주기간은 모국인 친구지

지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3.8%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모국인 친구지지는 이주 

초기에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함께 모국어와 같은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입국 초기에 일정 기간 

모국인 근로자들을 연계하거나 모국인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

자 유관기관에서 이들의 안정된 한국사회 적응과 직무 스트레

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의의가 있다

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경로모형을 구

축한 것과 직무 스트레스 도구에서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

은 것과 연구 상이 일부 지역의 근로자를 상으로 한 것은 제

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점

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이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의 직무 스트레스에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

도되었다. 

연구결과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총 효과

가 가장 높았던 것은 한국인 직장동료 지지였다. 다음으로 모국

인 친구지지, 문화적응, 국내 거주기간, 가족지지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18.4% 설명하였다. 따라서 베

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한국인 직

장동료와 모국인 친구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한국문

화 적응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

여 입사 초기에 한국인 직장동료와 일 일로 연결하여 개별 맞

춤식 훈련과 같은 업무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둘째, 지역

사회 유관기관에서는 모국인 친구지지와 문화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셋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

무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와 같은 

보다 다각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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